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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증은 일상생활의 스트 스와 함께 표 인 정

신건강 문제로 꼽힌다. 일상생활에서 스트 스를 많이 

경험하고 이에 처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증에 한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Kendler et al., 1995),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우울에 있어서 더 취약하다. 

Jeon(2014)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여성

은 체의 18.3%, 남성은 9.7%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

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우울이 상 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25-44세로, 이 시기 여성의 우울은 결혼생활과 

가족문제와 상 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Joiner, 

Coyne, & Blalock, 1999).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우울에 있어서 외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의 보통 여성들처럼 결혼생활과 가

족 계에서 스트 스를 겪고 있으며, 이민 후 새로운 

문화에 응해야 하는 등 정신건강에 있어 취약한 요

인을 가지고 있다. 결혼과 이민에 한 응과정은 정

신․심리  부담을 증가시키는 잠재  스트 스 사건

으로(Rotenberg, Kutsay, & Venger, 2000), 불

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유발을 하고 있다

(Takeuchi et al., 2007).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이민 여성의 우울연구에

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도구 Radloff, 1977)의 수 16  이상을 

기 으로 할 때 연구 상자의 41.5%가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Vega, Kolody, Valle, & Hough, 1986), 

같은 기 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42.3%가 우울로 나타났다(Yang & Kim, 2007).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을 계기로 자신이 자라온 환

경과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응을 해야 

한다. 한 결혼 자체도 하나의 스트 스 요인으로 작

용하며, 새로 형성되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결혼 후 

곧 직면하는 출산, 양육 문제 등이 스트 스를 유발한

다(Kweon & Park, 2007).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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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언어  어려움, 문화  차이, 사회에서의 차별, 

경제  어려움,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과의 갈등, 자

녀 양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06; Seol et al., 2005; 

Seol, Lee, & Cho, 2006). 더욱이 한국의 여성결혼

이민자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과 동시에 부분 친

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 역할을 수행하며, 출신국

과 이주국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복합 인 지 에 치

해 있다(Seol et al., 2005).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갖는 스트 스 요인이 매

우 다양한데, Park과 Yang (2012)은 국내․외 문헌

고찰과 집단인터뷰,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스트 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이들의 스트 스 속성을 4가지 요인인 가족경제 스트

스, 양육  차별 스트 스, 문화 스트 스, 정서 스

트 스로 분류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과 련된 선행연구에서, 우

울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화 응 스트 스(Chung 

& Han, 2009; Lim, Oh, & Han, 2009)와 생활

사건 스트 스(Park, 2007; Yang & Kim, 2007), 

경제  스트 스(Shin, 2009)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가정폭력(Yang & Kim, 2007)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직 인 변인 의 하나로 밝

졌다. 그 지만 기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화 응 측면과 가족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스트 스 측면을 주요 변수로 살펴보

아, 여성결혼이민자가 그 이외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

스 요인들이 우울을 얼마나 측하는지는 악하지 못

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본인뿐

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부불화  자녀양육 상에 부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이 한국생활에 성공

으로 정착하는데 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

활하며 겪는 우울과 구체 인 스트 스 요인들을 확인

하고, 각 스트 스 요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차별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우

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요인을 밝  정신건강 

문제를 방하는 기 자료로 제공하려고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 스와 우

울 수 을 확인하고, 우울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스

트 스 요인을 규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우

울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 스와 우울정도를 악한

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 스와 우울과의 상 계

를 악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 스 측정도구 개

발(Park & Yang, 2012)의 2차 분석 연구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요인들

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조사 

상은 도시, 소도시, 농 지역으로 나 어서, 

도시에 해당하는 서울시 4개 구, 소도시에 해당하는 

경기도 1개 시, 농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라북도 각 1개 군의 보건소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서 제공하는 보건복지 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편의추출하여 자료수집하 다. 설문조사

를 시행하기에 앞서, 설문지는 국어, 베트남어, 

어, 한국어로 제작하 으며, 각 언어의 문번역사를 

통해 번역하고 이를 한국어에 능통한 각 언어의 원어

민으로부터 원도구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교

정을 받아 사용하 다. 

연구 상자수는 G*Power 3.1.9 로그램을 이용

하여 산출하 다. 다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기 으로 측변인의 수가 13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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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유의수  .05로 설정하여 

필요한 표본수는 189명으로 나타나(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표본 수 기 을 과하여 350명을 목표로 자료수집을 

하 다.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를 해 해

당기 에 조를 얻어, 연구자 는 연구보조원 1인이 

기 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 과 설문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수집에 한 승인을 받은 후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연구보조원에게는 연구의 목   내용,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차에 한 교육을 실시하

여 충분히 자료수집 지침을 숙지하고 연구에 참여하도

록 하 다. 4개 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의 배부는 출신

국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기 으로 여성결혼이민

자에게 제공되었다. 다만, 국 조선족 출신은 한국어 

능력 수 이 잘하는 편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한국어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자국어로 번역된 설문지가 없

는 캄보디아 등 기타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 설문지를 주고 필요시 기  통역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 다. 총 359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이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37부를 제외한 322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에 연구 상자수는 표본 수 

산출 기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윤리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 해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에서 승인(IRB 

No. 2011-12-1)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의 과정에서 

윤리  고려가 이루어졌다.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하

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자에게 설문조사요원이 연구

의 목 과 과정, 연구를 통해 해가 발생하지 않는 

과 비 유지가 된다는 ,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설문

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4.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구사회학  특성 8개 문항과 

여성결혼이민자 스트 스 측정도구(Park & Yang, 

2012)와 우울 측정도구(Radloff, 1977)로 구성되었다.

1) 인구학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악하기 

해, 결혼  국 , 연령, 교육수 , 가구소득, 직업, 종

교, 한국 거주기간, 한국국  획득여부, 한국어 능력 

등을 조사하 다. 이  한국어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

가 생각하는 자신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역에 해 평가하도록 하 는데, 1  ‘매우 서툴다’, 2

 ‘서툰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하는 편이다’, 

5  ‘매우 잘한다’ 의 5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 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역의 한국어 능력을 

통합하기 해 4개 역에 해 평균을 내어 3.5를 

과하면 ‘잘하는편’, 2.5 과 3.5이하면 ‘보통’, 2.5이하

는 ‘잘못하는편’ 세 집단으로 나 어 분류하여 사용하 

다.

2) 여성결혼이민자 스트 스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 스는 Park과 

Yang(2012)이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개발한 스트 스 측정도구(Stress Measur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SMFMI)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21개 문항이며, 

문화 스트 스요인, 가족경제 스트 스요인, 정서 스트

스요인, 양육  차별스트 스요인의 4개 하 역

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화 스트 스요인은 ‘한국음식은 

내 입맛과 맞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표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가족경제 스트 스요인은 ‘친정에 보내기로 한 돈

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남편과 시 식구들은 내가 한

국생활에 잘 응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등 9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서 스트 스요인은 ‘남편이 이혼

을 요구할까  불안하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 양육 

 차별 스트 스요인은 ‘아이의 학습과 숙제지도에 어

려움이 있다’, ‘나는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을 느낀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0  ‘  그 지 

않다’ 에서 4  ‘매우 그 다’의 5  리커트 척도로 이

루어지며, 수계산은 평균 평 을 사용하여 최  0

에서 최고 4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스트 스 정

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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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수는 Cronbach’ α값 .903이었으며, 하 요인들

의 Cronbach’ α값은 가족경제 스트 스요인 .892, 

양육  차별 스트 스요인 .852, 문화 스트 스요인 

.795, 정서 스트 스요인 .549 이었다. 각 언어별 설

문지의 Cronbach’ α값은 한국어, 국어, 베트남어, 

어 설문지가 각각 .904, .902, .868, .881로 나타

났다.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Radloff (1977)가 개발한 우울 측

정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scale)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 으며, 문  원도구를 국어, 베

트남어, 어로 번역하여 사용하 다. 우울 측정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주 동안 경험하

던 우울과 련된 증상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4

개 문항은 정문항으로 역환산하여 사용하 다. 측정

은 0  ‘거의 드물게’, 3 ‘ 부분’의 4  리커트 척도

로, 각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최  0 에서 최고 60

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도구개발당시 총 이 16

 이상이면 임상 으로 우울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지역사회 역학연구에서 제시한 우울 기 은 21  이상

이다(Cho & Kim, 1993).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 .80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값 .906이었다. 각 언어

별 설문지의 Cronbach’ α값은 한국어, 국어, 베트

남어, 어 설문지가 각각 .880, .930, .897, .892로 

나타났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로 분석하 고,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우울정도

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로 분석하

고 Sché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하 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스트 스와 우울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

를 구하 으며, 각 스트 스 요인과 우울과의 상 계

는 Pearson 상 분석을 이용하 다. 우울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특성  각 스트 스 요인들을 

악하기 해 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

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해 공차한계(Tolerance)

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

한 결과, 각각 10 미만(1.016~1.864)와 .1이상

(.536~.986)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의 검정통계량은 

1.677~1.806으로 기  값인 2에 근 하고 0 는 4

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 계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합한 것으

로 단되었다(Berry & Feldman, 1985).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본 연구의 상자는 총 322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46.0%로 가장 많

았고 국 33.5%, 필리핀 12.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평균연령은 30.54세로 20 가 49.7%

로 가장 많았고 30 가 37.6%로 그 뒤를 이었다. 교

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이 44.8%로 가장 많았고 학

교 졸업이상이 22.5%이었다,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는 37.1% 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도 

56.8%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기간은 평균 4.14년

으로 1~3년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이 

26.8%,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도 7.0%이

었다. 한국 국 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28.9%

으며, 한국어 능력수 은 잘하는 편이 26.6%, 보통이 

49.7%, 못하는 편이 23.7%로 나타났다.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배우자 교육수 , 직업, 한국거주기간, 한

국어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직업이 없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우울정도가 높았

고(t=2.210, p=.028),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 는 1년~3년인 여성결혼이민자가 5~10년 거

주한 경우보다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정도가 5~10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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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N=322)

Variables  n (%)
Depression

t of F p Post-Hoc
Mean SD

Country of origin 2.347 .073

China 108(33.5) 16.55 11.15 

Vietnam 148(46.0) 16.22 9.70 

The Philippines 41(12.7) 20.71 10.04 

Other* 25(7.8) 18.40 7.79 

Age (years) (M=30.54, SD=7.20) .325 .807

20～29 152(49.7) 16.98 10.50 

30～39 121(37.6)
16.67 10.03 

40～49 29(9.5)
17.00 9.61 

50～59 4(1.3)
21.75 6.13 

Education 1.634 .197

≤Middle school 103(32.7) 16.84 8.52 

High school 141(44.8)
16.21 10.61 

≥College 71(22.5)
18.89 11.77 

Household income (10,000 won) 4.758 .001 a<b

<100a 16 21.5 9.91

100～200b 133
16.99 10.00

200～300c 78
14.00 7.53

≥300d 33
16.63 13.45

Do not knowe 47
21.27 10.56

Employment 2.210 .028

Unemployed 198(62.9) 18.06 10.26 

Employed 117(37.1)
15.43 10.09 

Religion -1.885 .060

Having a religion 183(56.8)
18.08 10.04 

No religion 136(42.6)
15.91 10.28 

Duration since immigration (years) 2.459 .046

(M=4.14, SD=3.45) a,b>d, e>d

<1a 45(14.4) 18.49 12.24 

1～3b 90(28.8)
18.53 11.02 

3～5c 72(23.0)
16.51 8.27 

5～10d 84(26.8)
14.69 8.95 

≧10e 22(7.0)
20.27 11.03 

Korea citizenship -1.365 .173

Citizen 92(28.9) 15.87 9.48 

Non-citizen 226(71.1)
17.59 10.46 

Korean language proficiency 5.722 .004 a<b,c

Gooda 83(26.6) 14.27 9.36 

Fairb 155(49.7)
17.76 10.67 

Poorc 74(23.7)
19.53 9.58 

Note: Missing data were excluded.

* Other includes cambodia(10) and unknown(15).

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정도 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F=2.459, p=.046). 한국어 능력 수 이 ‘보통’과 

‘못하는 편’에 속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잘하는 편’보다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5.722, p=.004)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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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Stress Factors and Depress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N=322)

Variables n or % Min. Max. Mean SD

Total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322 .00 3.00 1.34 0.65 

 Cultural stress 322 .00 4.00 1.92 0.98 

 Household economic stress 322 .00 4.00 1.27 0.86 

 Emotional stress 322 .00 3.67 0.81 0.71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 322 .00 4.00 1.34 1.01 

Depression (CES-D) 322 .00 50.00 17.07 10.09

≥16 52.5

≥21 33.5

*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tress Factors and Depress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N=322)

Variables
Depression

r p

Total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525 <.001

 Cultural stress .309 <.001

 Household economic stress .573 <.001

 Emotional stress .297 <.001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 .188 <.001

2. 상자의 스트 스와 우울정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 스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문화 스트 스가 1.92 으로 가장 높았고, 양육  차

별 스트 스가 1.34 , 가족경제 스트 스가 1.27 , 

정서 스트 스가 0.81 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평균값을 낸 총 스트 스 수는 1.34 으로 최  3

이었다. 우울 수는 평균 17.07 , 0 에서 최  50

까지의 분포  표 편차가 10.09인 큰 편으로 나타

났다. CES-D 척도를 사용하여 우울여부를 단하는 

기 을 16 으로 보았을 때 52.5%가, 21 을 기

으로 보았을 때 33.5%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우울로 

분류되었다(Table 2).

3. 스트 스 요인과 우울과의 상 계

스트 스 각 요인  총 스트 스와 우울과의 상

계를 확인한 결과, 총 스트 스와 우울과의 상 계 

정도는 Pearson’s r 값이 .525이었으며, 각 요인별로

는 가족경제 스트 스(r=.573, p<.001), 문화 스트

스(r=.309, p<.001), 정서 스트 스(r=.297, 

p=.001), 양육  차별 스트 스(r=.188, p<.001) 

순으로 상  정도를 보 다.

 

4.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요인을 확

인하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인구사회학  변인의 향을 통제한 상

태에서 우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요인을 확인하

기 해서,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 우울 

수의 차이를 보인 가구소득, 직업,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각 스트 스 요인을 하나씩 

투입하여 분석하 다. 

인구사회학  변수만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인구사

회학  변수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는 5.8%로 매우 

낮은 수 이었다. 각각의 스트 스요인을 회귀식에 투

입한 결과, 가족경제 스트 스, 정서 스트 스, 양육 

 차별 스트 스, 문화 스트 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경제 스트 스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9권 제2호●

304

T
a
b
le

 4
. 

E
ff

e
c
t 

o
f 

S
tr
e
s
s
 F

a
c
to

rs
 a

ff
e
c
ti
n
g
 D

e
p
re

s
s
io

n
 o

f 
F
e
m

a
le

 M
a
rr

ia
g
e
 I
m

m
ig

ra
n
ts

  
  

  
  

  
  

  
  

  
  

  
  

  
  

  
  

  
  

  
  

(N
=

3
2
2
)

M
o
d
e
l

B
S
E

β
t

p

C
o
ll
in

e
a
ri
ty

 s
ta

ti
st

ic
s

T
o
le

ra
n
ce

V
a
ri
a
n
ce

 

In
fl
a
ti
o
n
 

F
a
ct

o
r

R
2

A
d
j.
 R

2
F
(p

)
D
u
rb

in

-W
a
ts

o
n

M
o
d
e
l 
1

.0
7
3

.0
5
8

4
.8

0
7
(.

0
0
1
)

1
.7

4
1

(C
o
n
st

a
n
t)

2
6
.2

6
4

2
.8

8
9

　
9
.0

9
2

<.
0
0
1

　
　

H
o
u
se

h
o
ld

 i
n
co

m
e

-.
9
1
6

.6
5
1

-.
0
8
7

-1
.4

0
8

.1
6
0

.9
8
6

1
.0

1
5

E
m

p
lo

y
m

e
n
t*

-1
.4

6
0

1
.3

6
7

-.
0
7
1

-1
.0

6
8

.2
8
7

.8
5
2

1
.1

7
4

T
im

e
 s

in
ce

 i
m

m
ig

ra
ti
o
n

.0
3
9

.0
1
7

.1
6
2

2
.3

3
8

.0
2
0

.7
8
8

1
.2

6
9

K
o
re

a
n
 l
a
n
g
u
a
g
e
 p

ro
fi
ci

e
n
cy

-.
7
1
5

.2
0
7

-.
2
4
3

-3
.4

5
5

.0
0
1

.7
7
0

1
.2

9
9

M
o
d
e
l 
2

.1
3
2

.1
1
4

7
.3

7
8
(<

.0
0
1
)

1
.7

3
8

(C
o
n
st

a
n
t)

1
6
.2

7
6

3
.7

3
0

　
4
.3

6
3

<.
0
0
1

　
　

H
o
u
se

h
o
ld

 i
n
co

m
e

-.
8
1
1

.6
3
1

-.
0
7
7

-1
.2

8
4

.2
0
0

.9
8
4

1
.0

1
6

E
m

p
lo

y
m

e
n
t*

-.
7
0
9

1
.3

3
9

-.
0
3
5

-.
5
2
9

.5
9
7

.8
3
5

1
.1

9
7

T
im

e
 s

in
ce

 i
m

m
ig

ra
ti
o
n

.0
4
7

.0
1
6

.1
9
9

2
.9

2
7

.0
0
4

.7
7
4

1
.2

9
1

K
o
re

a
n
 l
a
n
g
u
a
g
e
 p

ro
fi
ci

e
n
cy

-.
4
2
9

.2
1
3

-.
1
4
6

-2
.0

1
9

.0
4
5

.6
8
5

1
.4

5
9

C
u
lt
u
ra

l 
st

re
ss

2
.8

8
6

.7
1
2

.2
7
8

4
.0

5
5

<.
0
0
1

.7
6
1

1
.3

1
3

M
o
d
e
l 
3

.3
4
5

.3
3
1

2
5
.5

6
5
(<

.0
0
1
)

1
.8

0
4

(C
o
n
st

a
n
t)

1
1
.9

5
0

2
.8

2
1

　
4
.2

3
6

<.
0
0
1

　
　

H
o
u
se

h
o
ld

 i
n
co

m
e

-.
1
7
0

.5
5
3

-.
0
1
6

-.
3
0
8

.7
5
8

.9
6
8

1
.0

3
3

E
m

p
lo

y
m

e
n
t*

-2
.0

1
8

1
.1

5
3

-.
0
9
9

-1
.7

5
0

.0
8
1

.8
5
0

1
.1

7
7

T
im

e
 s

in
ce

 i
m

m
ig

ra
ti
o
n

.0
2
9

.0
1
4

.1
2
0

2
.0

5
2

.0
4
1

.7
8
4

1
.2

7
5

K
o
re

a
n
 l
a
n
g
u
a
g
e
 p

ro
fi
ci

e
n
cy

-.
2
8
7

.1
7
9

-.
0
9
8

-1
.6

0
1

.1
1
1

.7
2
6

1
.3

7
7

H
o
u
se

h
o
ld

 e
co

n
o
m

ic
 s

tr
e
ss

6
.4

2
2

.6
4
0

.5
4
2

1
0
.0

3
7

<.
0
0
1

.9
2
5

1
.0

8
1

M
o
d
e
l 
4

.1
4
5

.1
2
7

8
.2

4
4
(<

.0
0
1
)

1
.7

3
6

(C
o
n
st

a
n
t)

2
1
.0

1
8

3
.0

1
2

　
6
.9

7
7

<.
0
0
1

　
　

H
o
u
se

h
o
ld

 i
n
co

m
e

-.
7
2
2

.6
2
8

-.
0
6
9

-1
.1

5
1

.2
5
1

.9
8
1

1
.0

1
9

E
m

p
lo

y
m

e
n
t*

-.
6
3
2

1
.3

2
8

-.
0
3
1

-.
4
7
5

.6
3
5

.8
3
6

1
.1

9
7

T
im

e
 s

in
ce

 i
m

m
ig

ra
ti
o
n

.0
3
4

.0
1
6

.1
4
1

2
.0

9
8

.0
3
7

.7
8
4

1
.2

7
5

K
o
re

a
n
 l
a
n
g
u
a
g
e
 p

ro
fi
ci

e
n
cy

-.
5
9
2

.2
0
1

-.
2
0
1

-2
.9

4
3

.0
0
4

.7
5
6

1
.3

2
3

E
m

o
ti
o
n
a
l 
st

re
ss

3
.9

7
6

.8
7
9

.2
7
6

4
.5

2
3

<.
0
0
1

.9
4
4

1
.0

5
9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 요인●

305

T
a
b
le

 4
. 

E
ff

e
c
t 

o
f 

S
tr
e
s
s
 F

a
c
to

rs
 a

ff
e
c
ti
n
g
 D

e
p
re

s
s
io

n
 o

f 
F
e
m

a
le

 M
a
rr

ia
g
e
 I
m

m
ig

ra
n
ts

 (
C
o
n
ti
n
u
e
d
) 

  
  

  
  

  
  

  
  

  
  

  
  

 (
N

=
3
2
2
)

M
o
d
e
l

B
S
E

β
t

p

C
o
ll
in

e
a
ri
ty

 s
ta

ti
st

ic
s

T
o
le

ra
n
ce

V
a
ri
a
n
ce

 

In
fl
a
ti
o
n
 

F
a
ct

o
r

R
2

A
d
j.
 R

2
F
(p

)
D
u
rb

in

-W
a
ts

o
n

M
o
d
e
l 
5

.1
3
4

.1
1
7

7
.5

4
7
(<

.0
0
1
)

1
.6

7
7

(C
o
n
st

a
n
t)

2
1
.7

7
9

2
.9

9
9

　
7
.2

6
3

<.
0
0
1

　
　

H
o
u
se

h
o
ld

 i
n
co

m
e

-.
7
7
3

.6
3
1

-.
0
7
4

-1
.2

2
6

.2
2
1

.9
8
3

1
.0

1
8

E
m

p
lo

y
m

e
n
t*

-.
4
4
1

1
.3

4
6

-.
0
2
2

-.
3
2
7

.7
4
4

.8
2
3

1
.2

1
4

T
im

e
 s

in
ce

 i
m

m
ig

ra
ti
o
n

.0
2
0

.0
1
7

.0
8
5

1
.2

2
1

.2
2
3

.7
3
2

1
.3

6
6

K
o
re

a
n
 l
a
n
g
u
a
g
e
 p

ro
fi
ci

e
n
cy

-.
6
3
8

.2
0
1

-.
2
1
6

-3
.1

6
8

.0
0
2

.7
6
3

1
.3

1
0

P
a
re

n
ti
n
g
 a

n
d
 d

is
cr

im
in

a
ti
o
n
 s

tr
e
ss

2
.6

5
0

.6
3
8

.2
6
0

4
.1

5
1

<.
0
0
1

.9
0
5

1
.1

0
5

M
o
d
e
l 
6

.3
7
0

.3
4
9

1
7
.6

2
7
(<

.0
0
1
)

1
.8

0
6

(C
o
n
st

a
n
t)

1
1
.8

3
0

3
.2

4
4

　
3
.6

4
7

<.
0
0
1

　
　

H
o
u
se

h
o
ld

 i
n
co

m
e

-.
1
0
0

.5
4
6

-.
0
1
0

-.
1
8
3

.8
5
5

.9
6
5

1
.0

3
6

E
m

p
lo

y
m

e
n
t*

-1
.5

6
0

1
.1

7
7

-.
0
7
6

-1
.3

2
5

.1
8
6

.7
9
3

1
.2

6
0

T
im

e
 s

in
ce

 i
m

m
ig

ra
ti
o
n

.0
1
4

.0
1
5

.0
5
9

.9
5
9

.3
3
8

.6
8
5

1
.4

5
9

K
o
re

a
n
 l
a
n
g
u
a
g
e
 p

ro
fi
ci

e
n
cy

-.
3
1
7

.1
8
3

-.
1
0
8

-1
.7

3
7

.0
8
4

.6
8
2

1
.4

6
7

C
u
lt
u
ra

l 
st

re
ss

-.
8
7
3

.7
2
7

-.
0
8
4

-1
.2

0
1

.2
3
1

.5
3
6

1
.8

6
4

H
o
u
se

h
o
ld

 e
co

n
o
m

ic
 s

tr
e
ss

6
.4

3
8

.7
7
0

.5
4
3

8
.3

5
8

<.
0
0
1

.6
2
1

1
.6

1
0

E
m

o
ti
o
n
a
l 
st

re
ss

.2
0
6

.9
2
6

.0
1
4

.2
2
3

.8
2
4

.6
3
5

1
.5

7
4

P
a
re

n
ti
n
g
 a

n
d
 d

is
cr

im
in

a
ti
o
n
 s

tr
e
ss

1
.6

7
3

.6
4
1

.1
6
4

2
.6

0
8

.0
1
0

.6
6
0

1
.5

1
4

* 
D
u
m

m
y
 v

a
ri
a
b
le

 (
0
 =

 U
n
e
m

p
lo

y
e
d
, 

1
 =

 E
m

p
lo

y
e
d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9권 제2호●

306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정

서 스트 스를 투입하 을 때의 모형의 설명력은 

12.7%, 양육  차별 스트 스를 투입하 을 때의 모

형의 설명력은 11.7%, 문화 스트 스를 투입하 을 

때 모형의 설명력은 11.4%로 나타났다. 의 분석에

서 유의미한 4개의 스트 스 요인 모두를 투입한 모형

의 설명력은 34.9%로 나타났으며 이때 가족경제스트

스(β=.543, p<.001)와 양육  차별 스트 스(β

=.164, p<.01)가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

수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향을 미

치는 스트 스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해 시행되었

다. 연구 상자의 우울 수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역학

연구에서 1차 선별용으로 제시한 CES-D 21 을 기

(Cho & Kim, 1993)으로 한 결과, 33.5%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우울증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으로 CES-D 도구로 우울을 조

사한,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 26.9%가 우

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밝 진 것보다 높은 수 이다. 

한국 여성의 우울 수 은 CES-D 도구를 이용한 조사

는 아니었지만, Jeon (2014)의 ‘한국 성인의 성별 정

신건강 수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 양조사

의 2007~2009년 우울 증상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체의 18.3%가 경도 이상 우울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는 한국 여성보다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많

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을 떠나 타 문화권에서 새

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므로, 결혼뿐 아니라 문화  

상황의 변화에 응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스트 스

를 겪게 되고 그 결과 임상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므로(Berry, 1997; 

Lim et al., 2009; Yang & Kim, 2007)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에 향을 미치는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변인은 가구소득, 직업유무, 한국거주기간, 한국어 능

력으로 나타났다. 이  가구소득과 직업유무는 경제  

요인으로, Byun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월평균 가

계수입이 낮을수록, 업주부의 경우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남편

과 결혼을 선택하는데 경제  혜택을 얻으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데(Seol et al., 2005), 경제 인 충족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한 스트 스가 커지는 

결과라 사료되며,  소득층은 생활에서 스트 스를 많

이 지각하게 되고 그 스트 스는 우울증과 연결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ouse, 2001)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을 제외하

고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수 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Byun( 2011)은 우울에 의미 있는 일반  특

성 향요인은 연령과 거주기간이라 하 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우울 수 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에 이주한지 3년 미만 여성결혼이

민자들의 우울이 높다는 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한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수

이 높은 부분은 연령변수와의 교호작용이라고 사료되

지만 정확한 추론을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언어능력은 이민자의 우울을 측하는 변수  하나

이다. 언어능력은 성공 인 이민을 가름하는 요한 

요인으로(Berry, 1997), 언어능력이 완 하지 않다면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이주국에서의 사회 응에 어려움

을 겪게 되므로, 우울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7).

우울에 향을 미치는 스트 스요인을 살펴보기 

해, 각각의 스트 스요인을 순서 로 우울모형에 투입

하여 분석한 후, 4개의 스트 스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 다. 

문화 스트 스만 투입한 모형은 우울을 11.4%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스트 스는 식생활의 차

이, 한국어 표 의 어려움, 언어문제로 일상생활의 제

한을 포함하는 등 이주 기에 겪는 문화 응의 어려

움을 나타내고 있다(Han, 2006). 미국거주 멕시코계 

여성이민자를 상으로 문화 응 스트 스와 우울 증

상 간의 계를 연구한 결과 문화 응 스트 스를 경

험한 여성이민자의 우울경험률이 높았다(Salgado de 

Snyder, 1987). 이와 같이 문화 응 스트 스는 여

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측하는 가장 요한 요인  

하나로, 문화 응 스트 스가 증가할수록 우울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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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vey & Magana, 2000; 

Lim et al., 2009).

양육  차별 스트 스는 우울을 11.7% 설명하

는데, 여성결혼이민자  양육 스트 스 고 험에 속하

는 경우가 30%로 조사될 정도로(Seo, Kim, & Kim, 

2008), 이들의 양육 스트 스는 우울을 측하는 주요 

요소이다. 사회  차별에 한 스트 스도 자녀를 출산

하기 에는 가족 이외의 사회  계는 하게 부

족하기 때문에 덜 느끼지만(Yang, 2008), 아이를 양

육하는 과정에서 사회  계가 시작되고 자녀에 한 

사회의 차별 인 시선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사회  차

별에 한 인식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정서 스트 스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혼

아인 자녀가 차별받지는 않을까 하는 남편, 자녀에 

한 불안정한 정서를 나타내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는데, 정서 스트 스요인만 투입된 모형에서 우울을 

12.7% 설명하 다. Yang (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이 자신을 싫어해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하지 않을지에 한 불안이 한국에서의 삶을 하

는 스트 스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국 취득이나 신분결정이 실질 으로 남편에 좌우되어, 

이들의 정서  불안감은 남편과 연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경제 스트 스요인을 투입한 모형은 우울을 

33.1% 설명함으로써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 다. 여

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측하는 스트 스 변인  가

족생활 스트 스와 경제  스트 스는는 이미 선행연

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Park & Yang, 2012; Yang 

& Kim, 2007).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가부

장 인 가족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지 에 처해 있어, 

시 식구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부당한 우를 받기 

쉽다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Yang, 2008). 더군

다나 경제 인 자유 재량권도 갖기 어려워(Han, 

2006), 결혼 후 친정에 한 지원 등 경제 인 혜택을 

얻으리라는 기  속에 결혼을 하지만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도 우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Seol et al., 

2005). 이러한 은 Choi (2011)의 여성결혼이민자

의 스트 스와 가족건강성 연구에서 가족 계 스트

스와 경제  스트 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 스 

 상 으로 높은 결과로 나타난 과 일맥상통한다

고 볼 수 있다. 

4개의 스트 스 요인 모두를 투입한 모형의 설명력

은 34.9%로 나타났는데 가족경제 스트 스와 양육  

차별 스트 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

로 나타나, 가족경제 스트 스만 투입한 모형의 우울 

설명력 33.1%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계나 경제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스트

스 요인이 우울을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

다.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 문

화 응, 가정폭력 유무 등 다양한 스트 스 변인이 우

울을 38.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

스가 우울을 향을 미치는 요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스트 스 요인별 우울

에 한 향력을 검증하지는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각각의 스트 스 

요인별 향 정도를 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정신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해 어떤 부분에 우

선 으로 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각각의 스트 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향력의 정

도를 비교해보면, 가족경제 스트 스요인이 33.1%로 

압도 으로 높았는데, 그 다음으로 정서 스트 스요인, 

양육  차별 스트 스요인, 문화 스트 스요인은 비슷

한 수 이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나 시

과의 계에서 그리고 경제  상황에서 갈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재할 때 개별상담 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을 

우선 으로 하여 가족 간의 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개

별 으로 로그램이 제공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신뢰하는 가족 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향상

로그램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

한, 우울에 미치는 향력이 비슷한 정서 스트

스, 양육  차별 스트 스, 문화 스트 스에 한 여

성결혼이민자 개개인의 문제 진단을 통해 맞춤형 상담

과 필요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제언한다. 여성결혼이

민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각각의 스트 스 요인의 차이

는, 이들의 정신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해 어떤 

부분에 우선 으로 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해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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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수 을 알아

보고, 우울에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특성과 다양

한 스트 스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여성결혼이민

자의 우울 수 은 CES-D 21  이상이 33.5%이었으

며, 가구소득이 낮고, 직업이 없으며, 거주기간이 짧

고,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수 이 높았다. 우울

을 설명하는 스트 스를 각각 살펴보았을 때 가족경제 

스트 스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 문화, 

양육  차별 스트 스요인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감소, 정신건강 증진방안으로 가

족경제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경제 스트 스

의 내용인 시 식구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경제  

갈등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 재 로그램의 

개발  운 이 필요하며 경제  참여를 원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지원 로그램의 마련도 시 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을 효과 으로 방하고 재

하기 해 우울 수 이 높은 인구사회학  특성을 가

진 집단을 상으로 이들의 특정한 스트 스 경험에 

한 조사와 고찰이 필요하며, 나아가 개개의 고유한 

스트 스 요인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방안 마

련을 제언한다. 뿐만 아니라, 추후연구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스트 스에 한 처 능력과 스트 스를 완

충시키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우울에 효과 으로 처

할 수 있는 재 로그램의 마련도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데 우선 으로 재가 시도되어야 할 스

트 스 요인이 가족경제측면이라는 을 밝혔지만 연

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 번

째, 여성결혼이민자 스트 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우

울과의 련성을 악한 연구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하

다는 이다. 둘째, 우울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신

 취약성, 사회  지지체계, 스트 스 처수  등 여

러 결정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도출해 

해석의 제한이 있다. 셋째, 자국어로 번역된 설문지가 

없는 캄보디아 등 기타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한

국어 설문지를 제공하고 필요시 기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통역과정에서 도구와 

각 문항이 의도한 개념이 변질될 수 있다는 에서 타

당성에 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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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Multiple Stress Factors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ark, Min H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Wonkwang University)  

Yang, Sook Ja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Chee, Yeon Kyung (Professor of the Practic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levels of multiple stress factors and 

depression,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tress factors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Methods: Participants were 322 female marriage immigrants 

currently residing in Korea, who migrated from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and other 

Asian countries.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as measured on the SMFMI (Stress 

Measur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consisting of 21 items in four factors 

(cultural, household economic, emotional, and parenting and discrimination stress). CES-D 

was used to assess depression among marriage immigrant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cheffé’s post hoc test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es.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stress was 1.34 (SD=.98, theoretical range: 0-4) 

and the average score for depression was 17.07 (SD=10.09) in th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justing for household income, employment status, duration since immigration,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household economic stress (p<.001) was identified as the 

strongest predictor in explaining depress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djusted 

R2=.331). Conclusion: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prioritize intervention strategies to 

alleviate household economic stress for mental health promotion in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ey words : Immigrants, Women, Depressio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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